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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, 농업용수 수질환경 보

전회 개최
 김준혁(=호남) 기자  승인 2026.07.01 10:18

지자체·환경단체·학계·농업인 등 참석…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
성산제 현장견학…인공습지·침강지 등 수질개선시설 운영 현황 점검

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농업용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. [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 영암

지사]

[폴리뉴스 김준혁(=호남) 기자] 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농업용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

에 나섰다.

영암지사는 지난 29일 영암지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·환경단체·학계·언론인·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

등이 참석한 가운데 '수질환경 보전회'를 개최했다. 공사 단독의 수면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농업용수

수질관리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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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석자들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수질관리 방안과 참여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 중점관리 저수지의

수질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. 회의 이후에는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성산제를 방문해 수질개선사업

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. 인공습지·침강지·인(P)불용화시설·수초저류지 등 수질개선시설을 둘러보며 운

영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

전지영 영암지사장은 "농업용수 수질보전은 한국농어촌공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지

역사회, 농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"며 "지역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과 협력체계를

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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